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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이론에서 실무로’ 
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

-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상 법령 입안ㆍ해석 등 실무교육 진행 

  법제처(처장 조원철)는 7월 20일(월)부터 7월 31일(금)까지 2주간 전국 

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 재학생을 대상으로 ‘제34기 실무수습’을 진행했다.

 이번 실무수습에는 건국대, 고려대 등 총 13개 학교에서 재학생 15명이 

참여하였고, 이들 전원이 차질 없이 모든 과정을 수료했다. 2010년부터 

시작된 법제처 실무수습의 누적 수료자는 총 1,158명에 달한다. 

 실무수습 과정에서 법제처는 예비 법조인들에게 행정부의 입법 심사와 

법령 해석, 자문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와 관련한 실무 경험을 제공했고, 

사례 중심으로 실습 과제를 수행하며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

부여했다. 또한, 법제처 소속 선배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로를 탐색

하는 시간을 마련하고, 태안 법제교육원을 방문하여 배움을 정리하는 뜻

깊은 시간도 가졌다. 

 

  제34기 수습생들의 만족도도 높았다.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재현 수

습생은 “법령 조문이 완성되기까지의 정교한 절차를 직접 경험하며 법제 

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의 비전을 세울 수 있었다”라며, “이번 실무수습

에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법조인이 

되겠다”라고 말했고,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현선 수습생은 “법제업무의 

무게감과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익힐 수 있었고, 법령 입안 실무

부터 현장학습까지 이어진 알찬 수습 과정은 법률가로서의 가치관을 세우



는 계기가 되었다”라며 소감을 밝혔다.

  조원철 법제처장은 “이론을 넘어 실무 감각을 익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

기를 바란다”라면서, “법제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익적 가치도 겸비한 법조인

으로서 사회문제와 법령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”라고 

당부의 말을 전했다. 

  한편, 법제처는 매년 두 차례(1월, 7월)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

로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도 제35기 실무수습을 개최하여 

법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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